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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3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     (20) 호주머니 안쪽에서 겉감으로의 색번짐

☐ 호주머니 안쪽에서 겉감으로의 색번짐

해설)

∘ 방수 코트를 1회째 처리에서는 중성세제 용액으로 옷깃 부분을 솔질하여 물세

탁에서 연수로 헹구고, 약 30초 탈수 후, 건조기에서 건조를 했는데, 특이한 점

은 볼 수 없었음.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왼쪽 소매를 중성세제로 솔질하여 물

세탁에서 연수로 헹구고, 약 30초 탈수 후, 5시간 동안 자연건조할 때 얼룩이 

발생되었음.

 ∘ 외관을 관찰하면, 겉으로 배어나온 것에는 솔기 부분에서 내부의 색소가 배어나

온 특징이 있음. 이러한 오염유형은 사용된 배합 염료 가운데 물견뢰도가 낮은 

염료가 물에 의해서 용출되어 차례로 띠 얼룩(물에 의해서 이동한 성분이 띠를 

형성하는 현상)을 발생시킨 경우라고 추정되었음.

     

∘ 이러한 오염사례에서는 봉제사를 타고 염료가 내부로부터 배어 나와 단계적으

로 띠 얼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. 주머니 이외의 봉제 부분에서는 

재봉실이 관통하고 있는 데도 같은 현상은 발생하고 있지 않았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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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따라서 본 오염사고의 원인은 주머니 안쪽에 사용된 소재의 물견뢰도가 불량하

여 장시간 건조하는 사이에 염료가 수분과 함께 재봉실을 타고 겉감으로 배어 

나와 발생된 띠 얼룩현상으로 사료되었음.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원단은 건조속

도를 빨리하면 띠 얼룩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음. 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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